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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I의 빠른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2022년 11월에 발표된 Chat GPT는 무료

서비스를 동반하며 다양한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빠르

게 확산하였다. Chat GPT가 처음 등장하였을 당시, 쟁

점이 되었던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물론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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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습 도구로 Chat GPT 활용에 대한
지속사용 의도: 기술수용 모델을 기반으로

Intention to Continue Using Chat GPT as a learning Tool for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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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I의 발달과 함께 2022년 등장한 인공지능 챗봇인 Chat GPT는 다양한 분야에 급속도로 확산하며 활용성을

넓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Chat GPT에 대한 지속사용 의도를 기술수용모델로 살펴보고 미래의

학습 방향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연구되었다. 연구 결과 Chat GPT의 특징들은 모두 대학생들의 인지된 유용성과 인

지된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Chat GPT의 특징 중 시스템 품질과 상대적 이점은 지속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만,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매개할 경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hat GPT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지속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Chat GPT, 기술수용모델, 시스템 품질, 적합성, 상대적 이점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AI, Chat GPT, an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that appeared in 2022, is 
rapidly spreading to a wide range of people and expanding its usefulnes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college students' intention to continue using Chat GPT using 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all of Chat GPT's features had a positive effect on college students'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However, among the features of Chat GPT, system quality and relative advantage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it.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it had an effect when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were mediated.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Chat GPT 
were verifi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it. 

Key words : Chat GPT, Technology Acceptance Model, System Quality, Suitability, Relativ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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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나 학습을 지원하고 개발 코드를 생성하거나 창작

을 지원하는 활동까지 영역을 펼치게 되었다

[1][2][3][4][5]. 또한, Open AI로 제공되는 만큼 무료로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기에 그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습과 교육 측면에서도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

며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 Chat GPT를 활용한 명확

한 학습 가이드나 규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습

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다[2][3][4][5][6]. 이는 대학생들의 학습활동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생들은 학교 과제나 학습을 할

때, 빠른 응답과 해답을 제시하는 Chat GPT를 활용하

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등장 시기가 짧은 데 반해 급

속도로 확산한 Chat GPT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7]. 대표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응답과 응답에 대

한 오류, 저작권 침해, 민감한 회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노출된 채 Chat

GPT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있는 대학생은 그 성과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

학생의 학습 시 Chat GPT 활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t GPT 초

기 연구로서 학생들이 Chat GPT의 어떠한 부분에서

유용함과 용이함을 느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

속해서 Chat GPT를 활용한 학습을 이어나갈 의사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기술수용모델을

사용하였다. 기술수용모델은 1989년에 Davis에 의해 개

발되어 오랜 기간 활용되어온 모델로서 새로운 시스템

을 도입할 때, 시스템 사용 의도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8][9]. 즉, 새로운 시스템이

라고도 볼 수 있는 Chat GPT의 지속사용 의도를 살펴

보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Chat GPT

Chat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란

2022년 11월에 미국의 오픈 AI가 발표한 인공지능 챗

봇으로 GPT-3.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을 말한다[7][10]. Chat GPT 이전까지 인공지

능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는데 첫 번째는 숫자, 음성, 영상의 인식능력을 가진 인

식(Classification) 인공지능 시스템이며, 두 번째는 주

식, 물가, 기후, 인구 등 시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는

데이터의 예측(Time Series Prediction) 인공지능 시스

템이고, 세 번째는 SNS 사용자 분류, 데이터 분류와 비

슷한 그룹을 나누는 군집화(Clustering) 인공지능 시스

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이나 비행 등 기술을 제어하는

제어(Control)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1][11].

그러나 Chat GPT는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하며 요청에

응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서 일반 사용자들이 급격

히 증가하며 사회적 이슈를 불러오기도 하였다[1][12].

Chat GPT의 기능을 살펴보면 사람의 요구사항이나

언어를 컴퓨터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자연서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와 자연어 이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LU), 그리고 자연

어 생성(Natural Language Generation, NLG) 기능을

바탕으로 자연어의 임베딩(Embedding)과 언어모델

(Language Model)을 구사하여 단어의 연관성을 학습하

여 대화처럼 사람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1]. 여기

서 Chat GPT의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무수히 많은 문장 데이터를 미리 학습

한 트랜스포머(Transformer)로 이전의 단어를 기반으

로 이후 나올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여 생성하는 언어모

델을 말한다[1]. 이러한 언어모델을 통해 Chat GPT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대화하며 요구사항에 맞춘 응답을

할 수 있다.

Chat GPT의 활용은 학습과 교육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분야와 연구에서 Chat GPT를 통한 학

습의 적용이 시도되었다. 2022년 Chat GPT가 발표된

직후인 2023년엔 Chat GPT를 활용한 학습 적용 시도

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연구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2][3][4][5][6]. 분야는 교양부터 코딩, 모의 실습, 물리,

고전, 언어, 경영, 경제, 기술,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

야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3][4][5][6][13][14].

그러나 Chat GPT는 Web 상의 정보를 출처와 명확

한 근거가 없이 대화형 응답으로 제공하기에 오류, 저

작권 침해, 민감한 회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기도 하다[7]. 네이버나 삼성을 비롯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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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사내 Chat GPT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처를

한 이유도 사내의 기밀유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여기

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저작권 부분으로 Chat GPT

의 출시 당시, 별다른 규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Chat GPT로 제작된 작품들이 공모전

이나 대회에서 수상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생의 학습에도 Chat GPT의 확

산이 예외 없이 퍼져나갔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학생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료수집, 정리, 분석, 결과의 도

출 등 과정을 거치지 않고 Chat GPT에 질문한 응답으

로 손쉽게 해답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답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Chat GPT로

손쉬운 해답을 찾는 부분이 실제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아

직 그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2][3][4][5][6][15]. 그러나

확실한 부분은 대학생들이 Chat GPT를 학습에 사용하

면서 Chat GPT의 특징을 어떻게 느끼는지, 도움이 된

다고 느끼는지, 지속해서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

고 대학생 학습의 미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는 것이다.

그리고 Chat GPT의 등장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서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학생들의 학

습에 활용되는 부분에 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상태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학습에 Chat GPT 활

용하는 부분에 관한 초기 연구로써, 어떠한 부분에서

Chat GPT의 이점을 느끼고 지속해서 Chat GPT를 학

습에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Chat GPT의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전망

하여 향후 학습과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1.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1989년 Davis에 의해 개발되어 오랜 기간 다

양한 연구에서 활용된 모형으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8][16]. 보통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이용 의사를 예

측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됐으며, 그 주요 요인으로 인

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을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8][9]. 여기서 시스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데, 여기서 외부요인이란 대표적으로 시스템적

특징을 말한다[16]. 또한, 기술수용 모델을 활용한 오랜

실증연구들이 이어져 오면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의도에 대하여 높은 설명력을 가졌다고 평가된다[8][9].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Chat GPT에 대한 지속

사용 의도를 살펴보고자 시작되었기에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Chat GPT라는 신기술 수용과 지속사용 의도

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시스템의 특징에 의

해 영향받는다. 시스템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시스템 품

질, 적합성, 상대적 이점이 대표적이다[1][16].

먼저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은 시스템 출력물

에 대한 측정 지표로서 시스템이 산출하는 정보의 품질

을 나타낸다[17]. 여기서 Chat GPT는 챗봇으로서 응답

에 대한 부분으로 산출하는 기능에 대한 품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적합성(Compatibility)은 새로

운 시스템이 기존의 가치나 과거 경험 등 잠재적 채택

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8]. 이

는 호환이나 일치성으로도 표현되기도 한다[18][19]. 또

한, 사용자는 적합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더 많은 의미

를 부여하면서 지속이용 의도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

다[20]. 대학생의 학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Chat

GPT의 적합성은 사용자에게 Chat GPT가 얼마나 필요

로 하면서 적합한지 정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은 기존의 방식

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지를 말하며, 가격, 편리성, 서

비스 등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28][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hat GPT가 기존의 학습시스템

과 비교하여 가지는 우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이점이 낮을수록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성향

을 보일 것이며, 지속사용 의도가 줄어들 것이다[22].

Chat GPT의 특징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매개 효과

가 예상되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Chat

GPT의 지속사용 의도를 예측하게 하는 변수이다. 먼저

인지된 유용성이란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기

대하는 성과향상으로 볼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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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에 활용되는 Chat GPT를 대상으로 하기

에 Chat GPT를 통한 학습의 성과향상 기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지된 용이성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17]. 본 연구에서 인지된 용이성을 Chat GPT의 사용

에 있어 쉽게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사용 의도는 기술수용모델의 도입

의도와 같다. 다만, 기술수용모델의 최종 종속변수인 도

입 의도는 시스템의 도입을 말하지만, Chat GPT의 경

우 Web으로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도입이라

는 개념보다는 지속해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적

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속사용 의도는 미래에

도 Chat GPT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말한다.

Ⅲ. 연구 방법

1. 표본설계와 측정 도구

본 연구는 대학생이 학습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방법

으로 떠오르고 있는 Chat GPT를 활용한 학습에 관하

여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Chat

GPT를 통한 학습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

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9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통하

여 조사되었다. 측정은 7점 리커드 척도로 진행되었으

며, 수집된 데이터는 총 385건이나 결측치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377건이 연구에 활용되었다.

각 요인의 측정 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Chat GPT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으며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Chat GPT의 특성 중 하나인 시

스템 품질은 Chat GPT의 산출하는 기능에 대한 품질

로 정의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Chat GPT의 기능적

측면들을 반영하였다[17]. 두 번째 특성 변수인 적합성

은 Chat GPT가 얼마나 필요로 하면서 사용에 적합한

지로 정의하면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Chat GPT에 맞

게 수정하였다[18][19]. 마지막 특성인 상대적 이점은

기존에 학습시스템보다 가지는 상대적 우위로 보고 선

행연구를 기반으로 Chat GPT에 맞게 수정하였다

[17][19].

기술수용 모델에서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각 Chat GPT를 사용하면서

기대하는 성과향상과 사용자가 Chat GPT 사용을 얼마

나 쉽게 느끼는지로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Chat GPT에 맞게 수정하였다[17].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기술수용모델의

도입 의도를 Chat GPT에 맞게 지속사용 의도로 변경

하였으며 미래에도 Chat GPT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로 정의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Chat GPT 지속사용

의도에 맞게 수정하였다[17][19].

2. 분석방법

Chat GPT가 2022년 11월에 발표된 만큼 그 연구가

깊지 않고 기술수용모델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는 더욱

이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요인의 측정 문항이 기존

변수 측정 항목

시스템
품질
(SQ)

Chat GPT의 기능적 품질 수준은 높다.

Chat GPT의 인터페이스 품질 수준은 높다.

Chat GPT는 수준 높은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Chat GPT의 반응속도는 빠르다.

적합성
(Com)

Chat GPT는 나에게 필요한 기술이다.

Chat GPT는 수업의 내용을 학습하기에 적합하다.

Chat GPT를 통한 학습 방법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

상대적
이점
(RA)

Chat GPT는 기존 유사 시스템보다 편리하다.

Chat GPT는 기존 유사 시스템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Chat GPT는 기존 유사 시스템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지된
유용성
(PU)

Chat GPT 활용은 수업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었다.

Chat GPT 활용은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Chat GPT 활용은 필요한학습수준을충족할수 있다.

Chat GPT 활용한 학습방법은친구들보다효율적이었다.

인지된
용이성
(PEU)

Chat GPT는 명확한 결과를 줬다.

Chat GPT의 사용은 쉬웠다.

Chat GPT는매뉴얼이나전문가없이도대부분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Chat GPT 사용 방법은 명확하며 간단했다.

지속
사용
의도
(ICU)

나는 앞으로도 학습에 Chat GPT를 활용할 것이다.

나는 Chat GPT 활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나는 학습 외에도 적용 가능하다면 Chat GPT를
활용할 것이다.

표 1. 측정 항목
Table 1. list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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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했지만, Chat GPT에 맞게

수정된 점을 고려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상관관계 분석으로 측정 문항의 타

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변수 간 인

과관계를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으로 Chat GPT가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팬텀

변수를 활용한 분석(Phantom variable modeling)을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 도구는 IBM의

SPSS 18.0과 Amos 18.0가 활용되었다.

3. 가설 설정

기술수용모델은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하는 예측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서 오랜 연구로 높은 설명력을 증

명하였다[8][9]. 이에 본 연구에서도 Chat GPT를 수용

하고 지속사용 의도를 살펴보고자 기술수용모델을 활

용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기술수용모델의 핵심 변

수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외부요인인 시

스템의 특징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16].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1. 각 Chat GPT의 특징은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각 Chat GPT의 특징은 인지된 용이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시스템의 이용 의

사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Chat

GPT 지속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8][9].

H3.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은 Chat GPT의

지속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부요인으로 살펴본 Chat GPT의 특징은 Chat

GPT의 수용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

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4. 각 Chat GPT의 특징은 Chat GPT의 지속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Chat GPT의 특징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5. 각 Chat GPT의 특징은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

된 유용성을 매개하여 Chat GPT의 지속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통계는

(표 2)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기에 나이는 대부분 20대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21세가 2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3세가 21.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분포

되어 있었으며, 그중 4학년이 39.8%, 2학년이 35.5%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로는 남성이 45.4%, 여성

이 54.6%로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사한 비

율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가 Chat GPT를 학습에 사용

하는 부분이 중점이다 보니 Gat GPT를 사용하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그 사용에서도 빈도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종종 활용함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자주 활용한다는 응답이 26.0%로 높게 나타

났다.

2.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은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써 측정 항목도 선행연구의 기술수용 모델을

표 2. 인구 통계
Table 2. Demographics of the Survey Respondents
N: 377 N % N: 524 N %

나이

19 4 1.1
성별

남자 171 45.4

20 23 6.1 여자 206 54.6

21 90 23.9

학년

1학년 27 7.2

22 53 14.0 2학년 134 35.5

23 81 21.5 3학년 66 17.5

24 54 14.3 4학년 150 39.8

25 35 9.3

사용
빈도

항상 활용함 41 10.9

26 22 5.8 자주 활용함 98 26.0

27 10 2.6 종종 활용함 113 30.0

28 4 1.1 가끔 활용함 80 21.2

29 1 0.3 거의 활용하지 않음 45 11.9



Intention to Continue Using Chat GPT as a learning Tool for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938 -

기반으로 Chat GPT의 내용을 적용하여 작성되었다. 여

기서 Chat GPT에 맞게 측정 문항을 수정 변경한 부분

은 새로운 문항으로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

성요소의 집중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탐색적 요인분

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으로 진행하여 (표 3)

과 같이 제시하였다.

세부적인 수치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의 표본 적합

성의 타당성을 보는 KMO(Kaiser-Meyer-Olkin) 값은

0.9 이상일 경우 훌륭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데, 본 연구의 측정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0.915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23][24]. 요인 적재량 측면에서도 같

은 변수 내에서 0.7 이상이면서, 다른 요인들과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기에 타당성을 확보한 것을 볼 수 있다.

Cronbach's α 값은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

는데 보통 0.7까지 허용하며 0.9 이상일 경우 높은 일관

성을 증명한다[25][26]. 본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Cronbach's α 값이 모두 0.9 이상으로 높은 내적 일관

성을 나타내었다. 수렴 타당성은 복합신뢰도인

CR(Construct Reliability)과 평균분산추출 값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로 검증하는데, 본

연구 결과는 각 기준인 CR 값 0.7 이상, AVE 값 0.5

이상을 높은 수치로 상외하여 수렴 타당성도 확보하였

다[27].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진행하는 타당성은 모두 확보

하였으나 추가 검증으로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

자 AMOS의 모형 적합성도 확인하였다. χ2값이

356.895, 유의성인 P값이 0.00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CMIN/DF 값이 2.051로 수용 가능 영역인 3 미만으로

나타났다. Root Mean-Square Residual인 RMR은 0.05

이하를 기준으로 보는데, 본 분석 결과는 0.46으로 적합

했다.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인

RMSEA는 0.8 이하를 기준으로 잡으며 본 연구 결과는

0.044로 적합함을 나타내었다. 다른 모형의 적합도를 검

증하는 수치들인 GFI(goodness of fit index)는 0.919,

NFI(normed fit index)는 0.961, RFI(Relative fit index)

는 0.953, IFI(Incremental fit index)는 0.980,

TLI(Turker-Lewis index)는 0.976, CFI(comparative fit

index)는 0.980으로 모두 기준치인 0.9를 넘어 모델 적

합성을 검증하였다.

요인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진행한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과 AVE 결과를 (표 4)로 제시하

였다. 변수에 대한 판별 타당성은 각 변수에 대한 AVE

를 상관계수의 제곱근과 비교하여 평가한다[27]. 상관계

수 제곱근의 결과가 모두 1을 포함하지 않으며, AVE

결과도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므로 타당성을 확보한 것

을 확인하였다.

표 4.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4.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구분
요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System Quality (0.638) 　 　 　 　 　

Compatibility 0.460 (0.681) 　 　 　 　

Relative Advantage 0.590 0.422 (0.774) 　 　 　

Perceived Usefulness 0.465 0.528 0.417 (0.766) 　 　

Perceived Ease of Use 0.584 0.447 0.565 0.429 (0.671) 　

Intention to Continue Using 0.273 0.420 0.279 0.374 0.345 (0.721)

평균 4.829 4.352 5.136 4.493 4.970 5.243

표준편차 1.079 1.203 1.077 1.122 1.067 1.033
(): AVE 제곱근의 값

표 3.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구분 요인 적재량 Cronba
ch's α

C.R AVE

시스템
품질
(SQ)

2 0.847 0.161 0.194 0.214 0.177 0.051

0.940 0.941 0.799
4 0.831 0.113 0.121 0.160 0.257 0.096
1 0.826 0.154 0.267 0.199 0.239 0.107
3 0.791 0.172 0.314 0.149 0.291 0.068

적합성
(Com)

2 0.183 0.883 0.063 0.244 0.164 0.135
0.932 0.934 0.8253 0.178 0.855 0.116 0.244 0.180 0.198

1 0.153 0.794 0.250 0.231 0.158 0.206
상대적
이점
(RA)

2 0.267 0.118 0.863 0.173 0.252 0.106
0.956 0.957 0.8801 0.235 0.157 0.858 0.152 0.259 0.124

3 0.271 0.137 0.846 0.167 0.248 0.053

인지된
유용성
(PU)

3 0.166 0.188 0.125 0.907 0.167 0.147

0.964 0.966 0.875
1 0.193 0.210 0.120 0.890 0.168 0.143
2 0.224 0.181 0.103 0.877 0.171 0.108
4 0.109 0.177 0.180 0.849 0.105 0.174

인지된
용이성
(PEU)

3 0.211 0.104 0.202 0.133 0.860 0.140

0.947 0.947 0.819
4 0.229 0.161 0.210 0.155 0.856 0.113
2 0.205 0.148 0.210 0.166 0.847 0.120
1 0.288 0.157 0.188 0.176 0.798 0.133

지속
사용
의도
(ICU)

2 0.086 0.111 0.053 0.158 0.115 0.920

0.942 0.944 0.8491 0.037 0.145 0.043 0.167 0.168 0.918

3 0.118 0.202 0.150 0.134 0.106 0.881

총계 3.377 2.590 2.762 3.662 3.491 2.770
KMO: 0.915

분산의 % 16.079 12.334 13.152 17.440 16.624 13.191
χ2: 356.895(P>0.000), CMIN/DF: 2.051

RMR: 0.046, GFI: 0.919, NFI: 0.961, RFI: 0.953,
IFI: 0.980, TLI: 0.976, CFI: 0.980, RMSEA: 0.05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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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격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먼저 구조방정

식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설의 검

증 결과와 함께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

적합성 결과를 살펴보면, χ2값 360.243로 p<=0.001로

나타났으며, CMIN/DF 값은 2.059로 수용 가능 영역인

3 미만으로 나타났다. RMR은 0.049로 적합으로 나타났

으며, RMSEA는 0.053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

도 GFI는 0.919, NFI는 0.961, RFI는 0.953, IFI는 0.980,

TLI는 0.975, CFI는 0.979로 모두 기준치인 0.9를 넘어

모델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

정식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Chat GPT의 요인들이 지각된 유용성

에 영향을 주는 가설1은 시스템 품질이 0.255(P<0.001),

적합성이 0.412(P<0.001), 상대적 이점이 0.134(P: 0.034)

로 모두 채택되었다. 이 결과로 대학생들은 Chat GPT

의 요인들이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이 증명되었다.

두 번째 가설2인 Chat GPT 요인들이 인지된 용이성

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시스템 품질이 0.333(P<0.001),

적합성이 0.168(P<0.001), 상대적 이점이 0.294(P<0.001)

로 모두 채택되었다. 이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학생들

에게 Chat GPT의 요인들이 용이하다고 느끼는 것이

증명되었다.

Chat GPT의 요인들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가설3에서는 적합성만 0.230(P<0.001)로 채

택되었으며, 시스템 품질은 –0.060(P: 0.355)으로, 상대

적 이점은 0.034(P: 0.564)로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지

속해서 학습에 사용할 의도에 대한 영향에서 Chat

GPT가 학습에 적합하다는 부분에서는 유의미했으나,

시스템 품질이나 상대적 이점 부분에서는 유의미하다

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4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가설로 인지된 유용성은

0.143(P: 0.003), 인지된 용이성은 0.162(P: 0.009)로 채택

되었다. 본 결과는 Chat GPT의 요인으로 느끼는 유용

성과 용이성은 Chat GPT의 지속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본 결과에서 가설3을 보면 시스템 품질과 상대적 이

점은 지속사용 의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웠

다. 그러나 가설4에서 시스템 품질과 상대적 이점을 포

함한 Chat GPT의 요인에 영향받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지속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

펴보고자 다중매개의 각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를 볼 수

있는 Phantom variable modeling을 진행하였으며 결과

를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Chat GPT가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

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매개 효과를 본 결과 모

든 Chat GPT 요인이 유의미한 결과로 채택되었다. 가

설 5.1의 시스템 품질의 경우 직접 지속사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지된 유용성

과 용이성을 거친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결과는 Chat GPT 시스템 품질이 직접 학생들에게

지속사용 의도를 주지 못하지만, 학생들이 Chat GPT를

통한 학습이 유용하거나 용이하다 느낀다면 지속사용

의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 이

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 이점은 간접효

과에서 인지된 유용성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

며, 인지된 용이성에서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나 총 간

접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로 채택되었다. 이 결과로 상대

적 이점으로 가지는 인지된 유용성은 학생들에게 지속

해서 사용할 의지를 가질 만큼 큰 차별점을 느끼지 못

하지만 손쉬운 사용을 말하는 용이성에서는 지속사용

표 5. 가설검증 결과
Table 5. Result of Research Model

Hypothesis Estimate S.E. C.R. P 결과

H1.1 SQ → PU 0.255 0.068 3.754 *** 채택
H1.2 Com → PU 0.412 0.057 7.256 *** 채택
H1.3 RA → PU 0.134 0.063 2.118 0.034 채택
H2.1 SQ → PEU 0.333 0.058 5.729 *** 채택
H2.2 Com → PEU 0.168 0.047 3.611 *** 채택
H2.3 RA → PEU 0.294 0.054 5.461 *** 채택
H3.1 SQ → ICU -0.060 0.065 -0.924 0.355 기각
H3.2 Com → ICU 0.230 0.055 4.161 *** 채택
H3.3 RA → ICU 0.034 0.060 0.577 0.564 기각
H4.1 PU → ICU 0.143 0.049 2.937 0.003 채택
H4.2 PEU → ICU 0.162 0.062 2.617 0.009 채택

χ2: 360.243***, CMIN/DF: 2.059
RMR: 0.049, GFI: 0.919, NFI: 0.961, RFI: 0.953,
IFI: 0.980, TLI: 0.975, CFI: 0.979, RMSEA: 0.05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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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가질 만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 시 Chat GPT 활용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현재 Chat GPT를 활용한 학습이 지속

해서 일어날 현상인지 먼저 파악하고자 시작되었다.

먼저 기술수용모델에서 외부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Chat GPT의 특징으로써, 시스템 품질, 적합성, 상대적

이점 세 가지로 보았다. 기술수용모델의 선행연구에서

는 외부요인에 의해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16].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

에서도 Chat GPT의 특징 세 가지는 모두 인지된 유용

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하였다. 이

결과로 대학생이 학습할 때 Chat GPT 활용에 대하여

유용하거나 사용이 쉽다고 느끼는 요인에 시스템 품질

과 자신에게 적합한 정도, 그리고 기존 학습방법보다

상대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두 번째로 기술수용모델에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

된 유용성은 시스템에 대한 이용 의사를 예측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다[8][9].

대학생들이 Chat GPT를 학습에 활용하며 느끼는 용이

성과 유용성도 Chat GPT의 지속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증명하였다. 이 결과로 대학생들이 학

습을 진행하며 Chat GPT의 특징에 유용함과 용이함을

느끼며 이는 지속해서 사용할 의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을 말한다.

그러나 Chat GPT의 특징이 직접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스템 품질과 상대적 이점은 기각되

었다. 그리고 팬텀 변수를 활용한 간접효과 분석에서

두 요인이 간접적인 영향으로 채택된 것을 볼 수 있다.

본 결과로 Chat GPT의 시스템 품질이나 상대적 이점

이 실질적인 대학생들의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

려면 대학생들 자신들에게 Chat GPT의 유용함이나 손

쉬운 사용에 대해 일깨워 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간접효과 결과에서도 상대적 이점의 경우

유용성보다는 용이성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기존의 학습방법보다 Chat GPT를

활용한 학습이 학습의 목표 측면에서 유의미한 이점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시사점은 2022년 처음 발

표된 Chat GPT는 빠르게 확산하며 그 활용성이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생이 학습에 활용하는

Chat GPT에 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

구가 초석이 되어 대학생들이 Chat GPT를 학습에 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로 거듭

나길 바라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현재 이미 대학생

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되고 있는

Chat GPT의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대학생들은 Chat

GPT의 활용에 매력을 느끼고 지속해서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직 Chat GPT에 관

한 연구가 깊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이 대학생들의 학습

에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여러 문제로 나타날지 확실하

지 않은 부분이다. 아직 Chat GPT에 대한 여러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으며[7], 학습효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2][3][4][5][6][15].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더 깊은 연구를 통해 대

학생들에게 Chat GPT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진행된다

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추가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수준에 관해 고려가 미

흡한 부분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향후 연구에서 Chat GPT를 통

한 학습 성취 수준을 다방면으로 연구한다면 대학생들

의 학습에 더 많은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대학생 학습 방향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표 6. 간접효과 검증 결과
Table 6. Results of Mediating Effect Analysis

가설 직접효과 간접효과총간접효과 총효과 결과

H5.1
SQ PU

PEU
ICU -0.060 0.036**

0.054**
0.090** 0.030

채택

H5.2
Com PU

PEU
ICU 0.230** 0.059**

0.027**
0.086** 0.316**

채택

H5.3
RA PU

PEU
ICU 0.034 0.019

0.048**
0.067** 0.101

채택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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